	홀스타인종 젖소의 체중과 산유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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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의 개량 형질과 방향은 그 나라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나라 젖소의 사육환경은 조방적인 형태보다는 집약적인 형태의 사육구조를 가지며 또한 조사료 위주의 사양형태 보다는 농후사료 위주의 젖소 사육을 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우리의 실정이다. 한편, 젖소는 일반적으로 체중이 무거우면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도 많이 요구하는데, 유지에너지는 77㎉l/체중㎏0.75가 요구되므로 체중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많은 유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사료 공급의 제한을 받는 겨울이 긴 지역에서 체중이 무거운 것은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체중이 적은 소보다 큰 소가 더 많은 유지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겨울이 긴 지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젖소의 체중이 적은 소와 큰 소의 정액을 이용하여 유전적으로 차이가 나는 계통을 육종하기 위하여 수정을 시킨 결과현재는 체중의 10~15% 정도 차이가 나는 두 계통을 육성 중에 있다는 외국의 보고가 있으며, 유전적으로 체구가 큰 그룹과 적은 그룹으로 구분하여 두 그룹에 대하여 사료의 섭취량과 영양의 차이 및 생산효율을 연구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사료최대섭취량(MFI, lbs)은 체중과 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는 공식(MFI=10.7×body weight/1000 + 0.058×body weight0.73 + 0.33 × milk yield + 0.53)을 발표된 바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 환경에 친화적이며 장래 메탄가스 규제에 대응 할 유지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적은 체구로서 다리는 튼튼하며 유량과 유성분이 높은 유전자 등을 고려한 소위 '한국형' 젖소의 연구도 필요하다. 

	 
	 
	 
	 
	 
	 

	 
	표 1. 월령별 발육(체중) 사항

	 
	형 질 

평균(㎏) 

편차(㎏) 

변이계수 

증체량(㎏)* 

생 시 체 중
생후 2 개월령 체중
생후 4 개월령 체중
생후 6 개월령 체중
생후 8 개월령 체중
생후 10 개월령 체중
생후 12 개월령 체중
유량(305일) 

43.5        
83.7        
140.1        
190.7        
237.3        
286.1        
334.0        
5,911.0         

9.4        
14.8        
16.7        
16.6        
20.8        
22.9        
23.5        
1,125.2         

0.21        
0.17        
0.11        
0.08        
0.08        
0.08        
0.07        
0.19         

-        
0.67        
0.97        
0.84        
0.78        
0.81        
0.80        
-         



	 
	주) 평균 일일 증체량 

	 
	 
	 
	 
	 
	 

	 
	  홀스타인 초산우의 발육 및 305일 유량의 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생시체중과 2, 4개월령 체중은 각각 43.5, 83.7, 140.1㎏으로서 0.21, 0.17, 0.11의 변이를 나타내었으나, 6개월령 이후 12개월령 까지는 그들의 변이가 0.08~0.07로서 발육에 큰 차이가 없었고 평균 1일 증체량은 0.67 ~ 0.97㎏ 이었다. 
  12개월령 체중의 평균인 334.0±23.5㎏의 범위를 벗어난 357.5㎏보다 큰 경우를 대형으로, 310.5㎏ 보다 적은 경우를 소형으로 구분하여 305일 유량과 체중의 차이에 따른 유지에너지의 증가를 계산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면 유량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Cole 등(1997)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목장이 조사료의 제한을 받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육 여건에서는 체구는 크지 않으나 유량을 증가시키는 육종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표 2. 12개월령 체중과 유량

	 
	체구 

대(L) 

소(S) 

차이(L-S) 

두수

51

51

체중(㎏)
유량(㎏) 

369.7±10.2
6,048.2±1,443.2a 

298.7±8.5
5,568.5±1,022.0a 

71
479.7 



	 
	주) 같은 위 첨자 :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 

	 
	 
	 
	 
	 
	 

	 
	  초산우의 각 월령별 체중과 1산차의 305일 유량에 대한 유전력과 유전 및 표현형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면 표 3과 같다발육에 대한 유전력은 0.18~0.70으로 비교적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고 산유량에 대한 유전력도 또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3. 월령별 체중과 305일 유량간의 유전력, 유전상관 및 표현형상관

	 
	구분

체중

생시

2개월령

4개월령

6개월령

8개월령

10개월령

12개월

유전력
유전상관
표현형상관 

0.34
0.04
-0.04  

0.52
0.05
0.02 

0.18
-0.01  
0.11 

 0.53
-0.03
-0.01 

0.60
-0.20  
0.01 

0.70
0.26
0.21 

0.51
0.42
0.24 



	 
	 
	 
	 
	 
	 

	 
	  한편, 다른 보고에 의하면 젖소의 생시체중에 대한 유전력은 0.3~0.5정도, 성숙시 체중의 유전력은 0.4~0.6이라고 하였고, 305일 성년형 유량에 대한 유전력의 범위는 0.2~0.3정도라고 하였다. 발육능력과 305일 유량과의 유전상관 중에서 생시체중과의 상관관계는 표현형 상관은 -0.04이었고 유전상관은 0.04로서 상관관계는 대단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생시체중의 증가는 분만시 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이므로 생시체중과 성숙시체중(M12)과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고 유량과의 상관관계도 낮으므로 교배시 생시체중이 크지 않은 정액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2개월령의 체중과 산유량과의 관계에서도 표현형상관과 유전상관이 0.02, 0.05를 나타내었으나, 생후 4, 6, 8개월령과 산유량과의 표현형상관은 각각 0.11, -0.01, 0.01을, 유전상관은 -0.01, -0.30, -0.20을 나타내어 유량과는 오히려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생후 10, 12개월령의 경우에서도 발육과 산유량과의 표현형상관은 0.21, 0.24를, 유전상관은 0.26, 0.42로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보고에 의하면 젖소에 있어서 체중이 큰 소가 적은 소에 비하여 유량이 많으나 이는 더 많은 사료를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더 큰 소를 사육함으로서 생기는 이윤은 큰 소에 추가되는 경비와 같아서 이윤이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최근 대부분의 연구는 체구의 크기를 늘리지 않고도 유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육우의 시험에서 체중은 산유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두 환경에서의 어미소의 체중이 1일 평균 산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여 지역에 따른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체구의 크기에 대한 생산수명, 도태 이유, 체구와 체중에 대한 연구에서 유전적 계통간에 유량, 지방, 단백질의 생산량에 대한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우리 나라의 젖소 개량은 사료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유지에너지를 더 많이 요구하는 체중이 큰 젖소보다는 유지에너지를 덜 요구하는 보다 적은 체중의 젖소로 개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